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10 for October)

1. Don’t Fix It
고치지 마
Luke had a new alarm clock. It was big and round with

two bells on top.

루크는 새 자명종 시계가 생겼다. 그 시계는 크고 둥글고 꼭대기에 종이 두 개 있었다.
It ticked and tocked all night long. In the morning,

it jangled and rang loud enough to wake the whole

neighbourhood!

시계는 밤새 똑딱거렸다. 아침에는 쨍그랑거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울 만큼 큰 소리로 울렸다.
Luke wondered how it worked. So, he used his father’s

tools to open the clock.

루크는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구들을 써서 시계를 열었다.
Springs and bits exploded everywhere! Luke tried to

put them all back in the clock, but they wouldn’t fit. So,

he sat on the clock until it closed.

용수철과 부품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왔다! 루크는 그것들을 모두 도로 시계에 집어 넣으려고 했지만, 맞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루크는 깔고 앉아서 시계 뚜껑을 덮었다.
He turned the key and shook the clock. It made funny

rattling noises, but it wouldn’t tick or tock!

Luke put the springs and bits in a box. He decided to

take the box to his Uncle Tony.
루크는 열쇠를 돌려 잠그고 시계를 흔들었다. 시계는 이상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똑딱거리지는 않았다!

루크는 용수철들과 부품들을 한 상자에 넣었다. 루크는 그 상자를 토니 삼촌에게 가져 가기로 마음 먹었다.  

Uncle Tony looked at the bits. He looked at Luke.

Then, he got his car and took Luke to the store to buy a

new clock.

토니 삼촌은 부품들을 살펴보셨다. 삼촌은 루크를 보셨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를 꺼내서 루크를 데리고 새 시계를 사러 가게로 가셨다.
“Remember, Luke!” Uncle Tony said, “If something

works, DON’T FIX IT!” 

 “기억하렴, 루크!” 토니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게 제대로 작동하면, 그것을 고치지 마라!”
2.  That’s A BIG Pumpkin
그건 큰 호박이야
Harry Redin has a strange hobby. When he first started

his hobby, all his friends laughed at him.

해리 레딘은 이상한 취미가 있다. 처음 그 취미를 시작했을 때 친구들은 모두 해리를 비웃었다.
What is Harry’s hobby? Harry grows pumpkins—GIANT

pumpkins.

해리의 취미가 무엇이냐고? 호박을 키우는 것이다. 아주 거대한 호박들을.
Last year, Harry set the world record for growing the

biggest pumpkin.
작년에 해리는 가장 큰 호박을 키워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How big was it? It was 914 pounds! Measured with a

tape, it was 14 feet around its middle. It took nearly fifteen

people to move it. And, if you carved it out, it was big

enough for three people to get inside.

얼마나 컸느냐고? 그것은 914파운드였다! 줄자로 쟀을 때 그 호박의 중심 둘레는 14피트였다. 그것을 움직이는 데 사람들이 15명이나 필요했다. 그리고 속을 파낸다면 안에 사람 세 명이 들어갈 만큼 컸다.
Harry laughed and said, “You could make nearly 1,000

pumpkin pies with this pumpkin.”
해리는 웃으며 말했다. “이 호박으로는 호박 파이를 거의 1000개나 만들 수 있어요.”

It takes a lot of work to grow a pumpkin like this one.

But it’s Harry’s hobby and he loves it.

이런 같은 호박을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건 해리의 취미이고 해리는 그 취미를 좋아한다.
How much did Harry win at the competition? He took

home a cheque for $15,000. His friends aren’t laughing

at his hobby now. 

해리는 그 대회에서 상금을 얼마나 받았을까? 해리는 1만 5000달러짜리 수표를 집에 가져갔다. 친구들은 이제 해리의 취미를 비웃지 않는다.
3.  Apple Time
사과 시간
Last Saturday, Janet and her friends went to an apple orchard.

They had been waiting for this day for months.

지난 토요일에 재닛과 친구들은 한 사과 과수원에 갔다. 
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 왔다.
Back in early September, their teacher told them, “Oneday this fall, we are all going to pick apples.” Finally, the day came.

9월 초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번 가을 어느 하루, 우리는 모두 사과를 따러 갈 거란다.” 마침내 그 날이 온 것이다.
When the school bus pulled up to the orchard, the children couldn’t wait to get off.

학교 버스가 한 과수원에 멈춰 섰을 때, 아이들은 얼른 내리고 싶어서 조바심을 냈다.
There were apples everywhere! Some were on high

branches. Some apples were right in front of them.

Others had fallen to the ground. All the kids had to

do was pick them up and put them in their baskets!

온 사방에 사과들이 있었다! 어떤 사과들은 높은 가지에 달려 있었다. 어떤 사과들은 바로 아이들 눈 앞에 있었다. 다른 사과들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사과들을 집에 올려 바구니에 넣는 것뿐이었다!
After just half an hour, all the baskets were full

of apples. The farmer carried the baskets to the wagon.

겨우 삼십 분 후에 모든 바구니가 사과로 가득 찼다. 농부는 바구니를 마차로 가져갔다.
Soon, everyone was eating a freshly picked apple.

They were so sweet and crisp!

곧 모든 아이들이 갓 딴 사과를 먹고 있었다. 
사과는 너무나 달고 아삭거렸다!
Janet decided to bring home a basket of apples for

her mother. This way, she could enjoy the fruits of her

labour at home too!
재닛은 엄마를 위해 사과 한 바구니를 집에 가져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하면 재닛은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과일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4. Mr. Squirrel

다람쥐 씨
In our backyard, there lives an old squirrel. He has been

ther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 named him Mr.

Squirrel.

우리 뒷마당에는 늙은 다람쥐 한 마리가 산다. 그 다람쥐는 거기에 내가 기억하는 한 계속 있었다. 나는 그 다람쥐에게 다람쥐 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One day, the old squirrel was being chased by our

neighbour’s young cat. Just as the cat was about to

catch him, Mr. Squirrel ran onto the middle of the road.

어느 날, 그 늙은 다람쥐가 우리 이웃집의 어린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다. 고양이가 막 다람쥐 씨를 잡으려고 할 때 다람쥐 씨는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I knew from years of watching this squirrel that he knew how to cross the road. I had seen him run across many times. But the young cat had never crossed the road.
나는 이 다람쥐를 여러 해 동안 지켜본 경험으로 다람쥐가 길을 건너는 법을 안다는 것을 알았다. 다람쥐가 여러 번 길을 건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린 고양이는 한 번도 길을 건너 본 적이 없었다.

He didn’t know how dangerous it was to run across the busy road.

“SCREEEEECCHH!”

고양이는 붐비는 차도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
“끼이이이익!”
A car had just missed the young cat. The car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road as the old squirrel escaped up a tree.

자동차 한 대가 그 어린 고양이를 간신히 비껴갔다. 그 늙은 다람쥐가 한 나무로 몸을 피할 때 그 자동차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섰다.
Maybe Mr. Squirrel did it on purpose, maybe he didn’t. Regardless, he was smart to run away from that cat!

어쩌면 다람쥐 씨는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 다람쥐는 영리하게도 그 고양이에게서 도망쳤다!
I was amazed.
나는 놀라고 말았다.
5. Just One More House

딱 한 집만 더
The cold wind blew through the trees. But Eddy was

warm in his cowboy costume. “Let’s go!” he said.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었다. 그렇지만 에디는 카우보이 옷을 입고 있어서 따뜻했다. “우리 가자!” 에디가 말했다.
His mom walked with him to the first house. He rang

the doorbell and said, “Trick or treat!” The woman at the

door gave Eddy a piece of candy. He put it in his bag.

엄마는 에디와 함께 첫 집을 향해 걸어갔다. 에디는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말했다.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문간에 나온 여자는 에디에게 사탕 하나를 주었다. 에디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He walked from house to house for hours, collecting

lots of candy.

에디는 몇 시간 동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탕을 모았다.
“Let’s go home now,” said Mom. “Your

brother was sad that he couldn’t come.”

“이제 집에 가자꾸나.” 엄마가 말씀하셨다. “네 동생이 같이 오지 못해서 슬퍼한단다.”
“Just one more house,” Eddy said. He walked to the next house and got another piece of candy.

“딱 한 집만 더요.” 에디가 말했다. 에디는 다음 집으로 걸어가서 사탕을 하나 더 받았다.
“Let’s go home now,” said Mom.

“Your brother is home sick.”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말씀하셨다.

“네 동생이 아파서 집에 있잖니.”
“Just one more house,” Eddy said as he walked to

the next house. He got another piece of candy.

“딱 한 집만 더요.” 에디가 말하고는 다음 집으로 걸어갔다. 사탕을 하나 더 받았다.
“Let’s go home now,” said Mom again. “We’ve been

gone too long.”

“이제 집에 가자꾸나.”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
Eddy ran all the way home. He kicked off his cowboy

boots and ran to his brother’s room. Then he dumped

his bag of candy on his brother’s bed. “I got these for

you,” he said. “Happy Halloween!”
에디는 집까지 줄곧 달렸다. 에디는 카우보이 장화를 벗어 던지고 동생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사탕이 든 가방을 동생의 침대에 쏟았다. “너를 위해 이것들을 얻어 왔어.” 에디가 말했다. “핼러윈 축하해!”
6. Cars (Ⅰ)

자동차들 (Ⅰ)
It was about 1672. A European man from Belgium was

visiting a Chinese emperor. As a gift to the Emperor, the

man made a toy.
때는 약 1672년이었다. 벨기에 출신의 한 유럽 사람이 중국 황제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황제에게 드리는 선물로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다.
The toy was powered by steam. It had wheels. It was

about 65 centimetres long. This toy might have been the

very first model car.
그 장난감은 증기로 갔다. 그것은 바퀴가 달렸다. 길이는 약 65센티미터였다. 이 장난감은 아마도 최초의 모형 자동차였을 것이다.
Of course, the car was too small for a person. But, many

people think that this was the beginning of trains, cars and

even steam-powered boats.

물론 그 자동차는 사람이 타기에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차와 자동차와 심지어 증기선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Today, cars are everywhere. We all know that they

pollute a lot. They also crowd our roads. And they can

be very unsafe if people aren’t careful when they drive

them.

오늘날 자동차들은 온 세상에 있다. 우리는 모두 자동차가 오염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 도로를 붐비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무척 위험할 수도 있다.
But why do people still like cars? Because cars are

good in a lot of ways too. 
그렇지만 사람들은 왜 그래도 자동차를 좋아할까? 왜냐하면 자동차들은 좋은 점도 많기 때문이다.
7. Cars (Ⅱ)

자동차들 (Ⅱ)
Cars help people get to places that are far away. They

travel long distances quickly. And, they bring families

together.

자동차들은 사람들이 먼 곳들로 가게 도와준다. 자동차들은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데 모이게 해 준다. 
Of course, most people in the world don’t have a car.

Some people have never even seen a car. Maybe this

isn’t such a bad thing.

물론,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동차를 한 번도 본 적조차 없다. 어쩌면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Can you imagine how much fun people would have if

they drove horse carriages, or if the streets were full of

people riding bikes? You could chat with the person next

to you while riding your bike.

여러분은 사람들이 마차를 몬다면, 아니면 거리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옆에 가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을 것이다. 
One hundred years ago, there were only a few cars in

the whole world. Today, there is one car for every eleven

people on earth. How many cars is that?

100년 전에, 전 세계에는 자동차가 겨우 몇 대밖에 없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거의 사람 11명당 한 대의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Well, that’s about 600 million cars on our little planet.

Think about how much gas these cars can burn!

음, 그건 우리 작은 행성에 자동차가 약 6억 대나 있다는 뜻이다.
이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은 가스를 태울지 생각해 보자!
I think I’ll stick with my bicycle for now. It never needs

gas!
나는 내가 당분간은 그냥 자전거를 계속 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건 가스가 필요 없으니까!
8. Fall

가을
Fall comes in slowly. Leaves start changing colour and,

soon after, they fall down.

가을이 천천히 다가온다. 잎들은 색깔을 바꾸기 시작하고, 곧, 땅에 떨어진다.
“Can we rake the leaves yet, Dad?” asked Sarah.

“Not until they are all down,” said Dad.

“우리 이제 나뭇잎을 갈퀴로 긁어 모아도 돼요, 아빠?” 세러가 물었다.
“전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안 된단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Sarah looked up at the branches of the tree. There

were a bunch of leaves left. Sarah grabbed the trunk of

the tree. She tried to shake it. But that didn’t make any

leaves fall.

세러는 나뭇가지들을 올려다 보았다. 나뭇잎이 한 다발쯤 남아 있었다. 세러는 나무 몸통을 붙잡았다. 나무를 흔들려고 해 보았다. 하지만 그래도 잎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Sarah waited in her tree fort. She peaked out the window to see if the

leaves had fallen yet. They hadn’t. Sarah jumped up and down in her

tree fort. The tree shook. A few leaves fell, but most of them were

still on the tree.
세러는 나무 요새에서 기다렸다. 새러는 나뭇잎이 떨어졌는지 보려고 창 밖을 엿보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세러는 나무 요새에서 위아래로 뛰었다. 나무는 흔들렸다. 몇 장의 잎이 떨어졌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었다.

Sarah was cold. The wind was getting stronger. She

gave up waiting for the leaves to fall. She climbed down

from her tree fort. A great gust of wind blew. Just then,

the leaves on the tree swirled to the ground.

세러는 추워졌다.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세러는 나뭇잎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 나무 요새를 기어 내려왔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 바로 그때, 나뭇잎들이 땅으로 소용돌이치며 떨어졌다.
“Yay!” yelled Sarah. She started raking the leaves into a pile. Dad

helped her make the pile huge.

“이야!” 세러가 소리쳤다. 세러는 나뭇잎을 긁어 모아 더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빠는 세러가 나뭇잎 더미를 크게 만들도록 도와주셨다. 
“One, two, three!” yelled Sarah. Sarah and Dad

jumped into the pile of leaves together.

“하나, 둘, 셋!” 세러는 소리를 쳤다. 세러와 아빠는 나뭇잎 더미에 함께 뛰어들었다.
9. A Nature Artist
자연 예술가
Michael is Dan’s best friend. One day, he received a

special gift from Dan’s father. It was a gourd with a little

animal carved on it. Why was it special?

마이클은 댄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어느 날, 마이클은 댄의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작은 동물이 조각된 박이었다. 왜 그게 특별했을까?
Well, Dan’s father grew the gourd himself.

음, 댄의 아버지는 그 박을 직접 키우셨다.
Every spring, Dan’s dad plants little seeds, planning

to create some special gifts. Every day, he nurtures the

soil and watches his plants carefully.

매년 봄에 댄의 아빠는 특별한 선물들을 만들려는 계획을 품고 조그만 씨앗들을 심으신다. 매일 토양에 양분을 주고 식물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신다.
The plants grow bigger and bigger. Then, little flowers

appear. Gradually, the flowers change into little fruits,

which grow bigger with each day.

식물들은 점점 더 커진다. 그 후, 조그만 꽃들이 나타난다. 꽃들은 점차 조그만 열매들로 변하고, 열매는 매일 더 커진다.
Dan’s dad then turns the fruits to expose them evenly

to the sun. This ensures that the colour of the fruits is

uniform.
댄의 아빠는 그 후 그 열매들을 뒤집어서 햇빛을 고르게 받게 하신다. 이러면 열매의 색이 똑같아진다. 

By fall, the fruits are ready to be cut from the plants.

That’s when Dan’s dad harvests them.

가을 무렵이면 식물에서 열매를 딸 준비가 된다. 
그 때 댄의 아빠는 열매를 수확하신다.
Using a special tool, he carves little animals on the

gourds. Then, he gives these special gifts to his son and

his son’s best friend. 
댄의 아빠는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조그만 동물들을 그 박들에 조각하신다. 그 후 아들과 아들의 친한 친구에게 그 특별한 선물들을 주신다.
Dan’s father is an amazing artist—a nature artist.
댄의 아빠는 놀라운 예술가이다. 자연 예술가이다. 
10. Perfect

완벽해
Ryan got a toy sailboat and a kite for his birthday. The

sailboat was his favourite gift.

라이언은 생일 선물로 장난감 돛단배와 연을 받았다. 그 돛단배는 라이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었다.
Following the instructions, he took the pieces of the

sailboat out of the box and put them together. Ryan

looked at his finished sailboat. “Perfect!” he said.

라이언은 지시사항에 따라 그 돛단배의 조각들을 상자에서 꺼내어 조립했다. 라이언은 완성된 돛단배를 보았다. “완벽해!” 라이언은 말했다.
Ryan took the sailboat to the pond to test it out. He

felt the wind. It blew hard against his face. “Perfect!” he

said.
라이언은 돛단배를 시험해 보려고 연못에 가져갔다. 라이언은 바람을 느껴 보았다. 바람은 라이언의 얼굴에 세게 불었다. “완벽해!” 라이언은 말했다.

Ryan put the sailboat in the water. It sailed fast, but the strong wind blew it over. “That’s not perfect,” he said.

라이언은 돛단배를 물에 띄웠다. 배는 빨리 항해했지만 거센 바람이 배를 뒤집어 버렸다. “그건 완벽하지 않아.” 라이언은 말했다. 
Ryan pulled the sailboat to shore. He set it up again. It sailed fast, but the strong wind blew it over again. “That’s not perfect!”

said Ryan.

라이언은 돛단배를 물가로 끌어왔다. 다시 똑바로 세웠다. 배는 빨리 항해했지만 거센 바람이 다시 배를 뒤집었다. “그건 완벽하지 않아!” 라이언이 말했다.
Just then, Ryan’s dad walked to the pond and handed Ryan

his new kite. Ryan smiled as the wind rustled through

his hair. “Now that’s perfect!” he said.
바로 그때, 라이언의 아빠가 연못으로 오셔서 라이언에게 새 연을 건네 주셨다. 라이언은 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완벽해!” 라이언이 말했다. 
11.  Lost at the Beach
해변에서 길을 잃다
Yesterday at the beach, I saw a man walking slowly. He

was holding a strange machine in his hand.

어제 나는 해변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걷는 것을 보았다. 그 아저씨는 이상한 기계를 손에 쥐고 있었다.
Every now and then, he stopped to dig in the sand. I

was curious. What was the man doing?
“I am searching for treasure,” he said.

“A treasure?” I asked.

아저씨는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모래를 팠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아저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보물을 찾고 있단다.” 아저씨가 말했다.

“보물이요?” 나는 물었다.
“Yes,” the man told me. “This machine is a metal

detector. It’s a special machine that can find valuable

things under the sand.”

“그래.” 아저씨는 말했다. “이 기계는 금속 탐지기란다. 그것은 모래 아래에서 값나가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특수한 기계지.”
Many people lose things in the sand. A metal detector

can find things like coins, rings, and keys. In fact, it can

find anything made of metal, even when it is buried in

the sand.

많은 사람들이 모래 속에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 금속 탐지기는 동전, 반지, 그리고 열쇠 같은 것들을 찾아 낼 수 있다. 사실 금속으로 된 것은, 아무리 모래 속에 묻혀도 뭐든지 찾아 낼 수 있다. 
When the machine passes over metal, it beeps loudly.

It tells the man there is something under the sand. So,

he digs and usually finds something valuable.

기계는 금속 위를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삑삑거린다. 그 기계는 아저씨에게 모래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해 준다. 그래서 아저씨는 모래를 파고 보통 무언가 값나가는 것을 찾아 낸다.
Then, he takes the treasures to the Lost and Found,

where people come to look for things they have lost on

the beach.

그러고 나서 아저씨가 그 보물을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면 사람들은 해변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그곳으로 온다. 
12. Before Computers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
Have you ever wondered how people typed before

computers?
여러분은 컴퓨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타자를 쳤는지 궁금해 했던 적이 있는가?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go, people started

using machines that sat on their desks. They were called

typewriters. They had keyboards just like computers. But

they were very different.
1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은 책상에 놓인 기계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기계들은 타자기라고 불렸다. 타자기들은 컴퓨터와 꼭 같이 자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와는 매우 달랐다.
There was no screen to look at. You would put a piece

of paper in the typewriter. Each letter on the keyboard was

connected to a metal arm that reached up and stamped

the paper with ink as you typed!
타자기에는 들여다 볼 화면이 없었다. 타자기에는 종이 한 장을 끼우곤 했다. 자판의 각 글자는 금속 팔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금속 팔은 사람들이 타자를 칠 때 올라가서 종이에 잉크를 찍었다.
If you made a mistake, you had to start over with a

new piece of paper or use a special drop of white paint

to cover your mistake.
오타를 치면 새 종이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덮기 위해 하얀 특수 페인트 한 방울을 사용했다.
These typewriters had hundreds of moving parts and

were very hard to fix.
이런 타자기들은 수백 개의 움직이는 부품들이 있었고 고치기 무척 힘들었다.

It took people a long time to type anything with a

typewriter. But, some people could type more than 120

words per minute on these old machines—with no mistakes!

사람들이 타자기를 가지고 타자를 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식 기계들을 가지고 분당 120단어도 넘게 타자를 칠 수 있었다. 실수 한 번도 없이!
Today, most people can type about 60 words per

minute on a computer. How fast can you type?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컴퓨터로 분당 약 60단어를 칠 수 있다. 여러분은 타자를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는가?
13. Touch the Tiger (Ⅰ)

호랑이 건드리기 (Ⅰ)
One day, a zookeeper discovered that the tiger in the

zoo wasn’t eating his food. What could be wrong? Just a

day ago, the tiger was eating chickens happily. Now, the

tiger was having difficulty eating anything at all.

어느 날, 한 동물원 사육사가 동물원의 호랑이가 먹이를 먹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겨우 하루 전만 해도 그 호랑이는 닭고기를 만족스럽게 먹고 있었다. 이제 그 호랑이는 아예 아무것도 먹기 힘들어 하고 있었다.
The zookeeper decided to see Doctor Wong. He wanted the doctor to find out why the tiger had stopped

eating.

동물원 사육사는 의사인 웡 선생님을 보러 가기로 했다. 사육사는 의사 선생님이 그 호랑이가 왜 먹이를 먹지 않는지를 알아 내기를 바랐다.
After watching the animal for a while, Doctor Wong

told the zookeeper that the tiger had something stuck in

his throat.

얼마 동안 호랑이를 지켜보고 나서 웡 선생님은 동물원 사육사에게 그 호랑이의 목구멍에 무언가가 박혔다고 말했다.
“What should we do?” asked the zookeeper.

“We have to do a surgery on the tiger,”

the doctor answered.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육사가 물었다.
“우리는 호랑이를 수술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대답했다.

“You mean that we have to open the tiger’s mouth to get the thing out?” asked the zookeeper, his eyes wide with fear.

“우리가 호랑이의 입을 벌려서 그것을 꺼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사육사가 물었다. 사육사의 눈은 겁을 먹고 휘둥그래졌다.
“Yes.”

“그렇습니다.”
“But how?” the zookeeper wondered.
“하지만 어떻게요?” 사육사는 궁금해 했다.
14. Touch the Tiger (Ⅱ)
호랑이 건드리기 (Ⅱ)
The doctor said that he had to give the tiger a special

needle to put him to sleep. Then, he could use tools to

take the thing out of the tiger’s throat.

의사는 호랑이에게 호랑이를 잠들게 만들 특별한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면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그것을 꺼낼 수 있을 것이다.
It was scary. The zookeeper had never even touched

the tiger before. Now the doctor wanted to put his hand

into the mouth of the beast!

겁 나는 일이었다. 사육사는 이전에 한 번도 호랑이를 만져 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의사는 그 짐승의 입에 손을 넣으라고 하다니!
There was another problem. The doctor didn’t know

how much medicine to use for a tiger. If he didn’t use

enough medicine, the tiger might wake up before they

finished the job. If he used too much, the tiger might

never wake up.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 의사는 호랑이에게 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몰랐다. 만약 충분한 약을 쓰지 않는다면 호랑이는 일을 마치기 전에 깨어날지도 몰랐다. 만약 너무 많이 쓴다면 호랑이는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Doctor Wong carefully calculated the amount of

medicine needed for the weight of the tiger. Then he

gave the tiger the needle.
웡 박사는 호랑이의 체중에 필요한 약의 양을 주의 깊게 계산했다. 그러고 나서 호랑이에게 주사를 놓았다.
When the tiger went to sleep, the doctor and his

assistants worked quickly. They opened its mouth and

used some tools to get down deep into the tiger’s throat.

호랑이가 잠이 들었을 때 의사와 조수들은 재빨리 일을 했다. 호랑이의 입을 벌려 도구를 사용해서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었다.
Fifteen minutes later, they found a chicken bone and

removed it. A little while after the surgery, the tiger woke

up and started eating again.
15분 후, 그들은 닭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냈다. 수술하고 얼마 후에 호랑이는 깨어나서 다시 먹기 시작했다.
15.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에
Sam liked to play under the table. Mom and Dad sat

beside the table. The dog slept on the rug. Under the

table was a secret place — it was Sam’s magic den.

샘은 탁자 아래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엄마와 아빠는 탁자 옆에 앉았다. 개는 깔개 위에서 잤다. 탁자 아래에는 비밀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샘의 마법의 굴이었다.
In the magic den, under the table, Sam could see his

mom and dad’s shoes.

탁자 밑 마법의 굴에서 샘은 엄마와 아빠의 신발을 볼 수 있었다. 
He could see the dog’s paws. Sometimes, in the

evening, when the sky got dark, Sam could see big,

shiny green eyes.
샘은 개의 발바닥을 볼 수 있었다. 가끔, 하늘이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 샘은 커다랗고 빛나는 녹색 눈을 볼 수 있었다.
He pretended the big green eyes belonged to a monster

waiting to gobble him up. That’s when the magic den under the table turned into a scary place. 

샘은 그 큰 녹색 눈이 자신을 잡아 먹으려고 도사린 괴물의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럴 때면 그 식탁 아래 마법의 굴은 무서운 장소가 되었다.
Sam moved closer to Mom.

샘은 엄마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Meowwwwww!” said the scary monster as it purred

and rubbed against Sam’s foot. Sam laughed. The cat

was not as scary in the light. It was the same cat in the

dark.

“야아아아옹!” 그 무서운 괴물은 가르랑거리면서 샘의 발에 몸을 비벼댔다. 샘은 웃음을 터뜨렸다. 고양이는 빛 속에서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똑같은 고양이었다.
Sometimes things look scary in the dark. But when the

lights come on, they aren’t that bad at all!
가끔씩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무섭게 보인다. 그렇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것들은 전혀 그렇게 무섭지 않다!
16. The Greedy Dog
욕심 많은 개
There once was a greedy dog that was very big. All the

other dogs were afraid of him.

옛날에 아주 커다랗고 욕심 많은 개가 있었다. 모든 다른 개들은 그 개를 무서워했다.
One day, the greedy dog was sitting beside a pond.

He saw a little old dog with a bone. The greedy dog ran

over and took the bone from the little dog.
어느 날 그 욕심 많은 개가 연못 옆에 앉아 있었다. 그 개는 조그만 늙은 개가 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욕심 많은 개는 달려가서 그 조그만 개에게서 그 뼈를 빼앗았다.

But, the little old dog was very wise. He had a plan.

He stood on a large rock in the water. He looked down into the water

and started to bark.

그렇지만 그 조그만 늙은 개는 무척 현명했다. 그 개는 계획이 있었다. 그 개는 물 속의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았다. 그 개는 물 속을 들여다보고 짖기 시작했다.
“What are you barking at?” the greedy dog asked.

“Come and see,” replied the little dog.

“너는 무엇을 향해 짖고 있니?” 그 욕심 많은 개가 물었다.
“와서 보렴.” 그 조그만 개가 대답했다.

The greedy dog walked closer to the pond and looked into the

water. He saw a big dog with a bone staring back at

him. He didn’t know that he was looking at his own

reflection.

그 욕심 많은 개는 연못으로 가까이 와서 물 속을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한 커다란 개가 뼈를 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는 것을 보았다. 그 개는 자신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So, the greedy dog dropped his bone and tried to

steal the one from the dog in the water.

그래서 그 욕심 많은 개는 그 뼈를 떨어뜨리고 물 속에 있는 그 개에게서 그 뼈를 빼앗으려 했다.
The little dog, who had been watching the whole time,

picked up his bone and ran away.
내내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조그만 개는 그 뼈를 집어 들고 도망쳤다. 
17. Walking Sweater
걸어 다니는 스웨터
Jill has a new sweater. Her grandmother made it for

her. That makes it really special. Even more special is

that her sweater used to walk around on four legs on her

grandparents’ farm.

질은 새 스웨터가 생겼다. 할머니가 질을 위해 그 스웨터를 떠 주셨다. 그래서 그 스웨터는 매우 특별했다. 심지어 더욱 특별한 것은 그 스웨터가 옛날에 질의 할아버지 할머니네 농장에서 네 발로 걸어 다녔다는 것이다.
How can a sweater walk? Well, Jill’s new sweater is made of wool.

스웨터가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음, 질의 새 스웨터는 양털로 만들어졌다.
Do you know where wool comes from? It comes from

sheep. And of course, sheep walk on four legs. Jill’s grandparents

raise sheep. Once a year, they cut the sheep’s fur. This is called wool.

여러분은 양모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가? 그것은 양에게서 온다. 그리고 물론, 양은 네 발로 걸어 다닌다. 질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양을 키우신다. 1년에 한 번씩 양의 털을 깎으신다. 그 털은 양모라고 불린다. 

Jill’s grandma washes the wool. Then she spins it on a

machine.

질의 할머니는 양모를 세탁하신다. 그 후 그것을 기계로 짜신다.
When she is finished, she has wonderful strings of

pure wool. This is called yarn. She uses special needles

to turn the yarn into a sweater.

그 일을 마치면 할머니는 멋진 순수 양모 실을 갖게 되신다. 그것은 방적사라고 불린다. 할머니는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서 그 방적사를 스웨터로 바꾸어 놓으신다. 
Jill wore her new sweater to school. The kids were

amazed when she explained how her sweater once

walked around on four legs.
질은 새 스웨터를 학교에 입고 갔다. 질이 그 스웨터가 옛날에는 네 발로 걸어 다녔다는 것을 설명하자 아이들은 놀라워했다. 
18. Falling Leaves, Rising Trees

떨어지는 잎들, 자라는 나무들
When I was young, I thought falling leaves were sad.

They fall at the end of summer and are a sign that winter

is coming.

어렸을 때 나는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슬프다고 생각했다. 나뭇잎들은 여름 끝 무렵에 떨어지며, 겨울이 온다는 신호이다.
The leaves on the ground were alive in summer. But a

dry leaf on the ground is dead, right?

땅 위의 잎들은 여름에 살아 있었다. 그렇지만 땅 위의 마른 잎은 죽어 있다. 그렇지 않은가?
Well, this is just one step in the life of a tree.

The leaves that fall on the ground are food for the

soil. The soil is food for the tree. The tree takes the food

from the soil and grows bigger.

음, 이것은 나무의 생애에서 그저 한 단계일 뿐이다.
땅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은 토양의 음식이다. 토양은 나무의 음식이다. 나무는 토양에서 음식을 먹고 더 크게 자란다.
It’s a never-ending circle of life.

You know what else is great? The leaves make the fall

season beautiful too!

그것은 끝나지 않는 삶의 순환이다.
여러분은 달리 또 무엇이 대단한지 아는가? 나뭇잎은 가을철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한다!
Now, I am no longer sad when fall comes.

이제, 나는 가을이 올 때 더는 슬프지 않다.
19. A Worrying Guy
걱정하는 남자
John is a typical teenager. But one morning while he

was in the shower, he noticed that he was losing a lot of

hair. This made John worry.

존은 전형적인 10대이다. 그렇지만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존은 걱정이 되었다.
As time went by, more and more hair seemed to fall off

his head.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빠지는 것 같았다.
“What’s happening to me?” John wondered. “Why

am I slowly going bald?” John thought that without

hair he would look old and unattractive.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존은 궁금해 했다. “나는 왜 천천히 대머리가 되고 있는 거지?” 존은 머리카락이 없으면 자기는 늙고 매력 없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He couldn’t sleep at night. He didn’t let anyone touch his hair, not even himself. He was afraid to get a haircut. Eventually, he was even afraid to wash his hair in the shower. Still, his hair kept falling out.

존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존은 아무도, 심지어 자신도 자기 머리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 존은 머리를 자르기를 겁냈다. 결국, 존은 심지어 샤워를 할 때 머리를 감는 것도 겁을 냈다. 그래도 존의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다.
John decided to see a doctor. After looking at John’s

head and asking a few questions, the doctor said, “You

worry too much. It’s normal for hair to fall out. But, if you

worry too much, your hair will fall out even faster.”

존은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기로 했다. 존의 머리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끝에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란다. 그렇지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더욱 빨리 빠질 수 있지.”
John took this advice and two months later, his hair

was back to normal. 
존은 이 충고를 받아들였고 두 달 후에 존의 머리카락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20. Freddy the Frog

개구리 프레디
Steve had a pet frog. He called it Freddy. One day,

Steve decided to teach Freddy some tricks.
스티브는 애완 개구리가 있었다. 스티브는 그 개구리를 프레디라고 불렀다. 어느 날 스티브는 프레디에게 재주를 가르치기로 마음 먹었다.
Steve built a hurdle. He sat the frog in front of it and

said, “Jump!” Freddy jumped, but in another direction.
스티브는 장애물을 만들었다. 개구리를 그 앞에 앉히고 말했다. “뛰어넘어!” 프레디는 뛰었지만 다른 방향으로였다. 
“No, Freddy,” said Steve. “Jump over the hurdle.”

Steve lifted Freddy over the hurdle so he would understand.

But, it didn’t work.
“아니야, 프레디.” 스티브가 말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스티브는 프레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물 위로 들어올렸다. 하지만 소용 없었다.

Every time Steve told Freddy to jump, the frog would

just stare at the hurdle or jump in another direction.
스티브가 프레디에게 뛰어넘으라고 할 때마다 개구리는 그냥 장애물을 가만히 쳐다보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All of a sudden, Steve had an idea. He knew that flies

were Freddy’s favourite food. So, he caught one and

held it up by the hurdle.
갑자기 스티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스티브는 파리가 프레디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파리를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장애물 위로 들어올렸다.

“Jump!” At last, Freddy jumped over the hurdle. He

really wanted to eat that fly.
“뛰어!” 마침내 프레디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프레디는 정말로 그 파리를 먹고 싶어 했다.
“I bet you’re the only frog in the world that can do

tricks!” Steve said proudly.

 “나는 네가 세상에서 재주를 부릴 줄 아는 유일한 개구리라고 장담해!” 스티브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21. Sun, Moon and Water (Ⅰ)
해와 달과 물 (Ⅰ)
Why do the sun and the moon live in the sky?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And here’s an interesting answer.

왜 태양과 달은 하늘에 살까?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답이 있다.
Long ago, the sun and moon lived on earth like

everyone else. During this time, the sun and the water

were very good friends. Every day, Sun visited his friend

Water. They had many good and interesting conversations.

오래전에 태양과 달은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 살았다. 이 때 태양과 물은 무척 친한 친구 사이였다. 태양은 매일 친구인 물의 집에 갔다. 두 친구는 즐겁고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However, there was a problem. Water never returned

the honour of visiting Sun in his home.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물은 절대로 답례로 태양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One day, Sun asked Water why he did not visit. “Your

house is too small,” explained Water. “My family is big

and we take up a lot of room.”
어느 날, 태양은 물에게 왜 자기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너희 집은 너무 좁아.” 물이 설명했다. “우리는 가족이 많아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

“I will build a big house so you can come visit me

there,” answered Sun. “And you must bring all your

family too!”

“내가 큰 집을 지어서 네가 찾아 올 수 있게 할게.” 태양이 대답했다. “그러면 너는 꼭 온 가족을 데려와야 해!”
Water agreed, making his good friend Sun very happy,

indeed!

물은 그러겠다고 해서 친한 친구인 태양을 무척 기쁘게 만들었다! 
22. Sun, Moon and Water (Ⅱ)
태양과 달과 물 (Ⅱ)
Sun returned home and told his wife, Moon, what he

was going to do. She agreed. And so, Sun built a very

big house and invited Water for a visit. Water knocked

and asked if he could come in. “Please, my good

friend,” said the sun. “Please come in.”

태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인 달에게 자기가 앞으로 하려 하는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도 그러자고 했다. 그리하여 태양은 무척 큰 집을 지어서 물을 초대했다. 물은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부디, 내 친한 친구.” 태양이 말했다. “부디 들어오게.”
Soon, the water level started rising in the house.

Water’s family was VERY large, indeed. “Shall we stop

now?” cried Water. “There are SO many of us and already,

the water is up to your knees.” But Sun cried, “Come in,

come in! Everyone is welcome in our home!”

곧, 그 집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물의 온 가족은 정말로 무척 컸다. “이제 그만 멈출까?” 물이 소리쳤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이미 물이 자네 무릎까지 찼잖아.” 그렇지만 태양이 소리쳤다. “들어오게, 들어와! 모두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하네!”
As more and more of the Water family entered the

house, the water soon rose to the roof. Sun and his wife,

Moon, became frightened. Just as the water filled the

entire house, they escaped and floated up high into the

sky.

더욱 많은 물의 가족이 집에 들어오면서 물은 곧 지붕까지 차올랐다. 태양과 아내인 달은 겁이 났다. 물이 막 온 집을 채웠을 때, 부부는 집을 벗어나 하늘 높이 떠올랐다.
And that is why, today, water covers the earth and the

sun and moon shine down on us from the sky.

그리고 그게, 오늘날,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고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우리를 비추는 이유이다.
23. George’s Brother
조지의 동생
George had no brothers and no sisters. “I wish I had a

brother or a sister,” George would always say.

조지는 형제도 자매도 없다. “나는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어.” 조지는 늘 말하곤 했다.
“Maybe someday,” replied Mom and Dad.

“I wish I had a brother or sister,” George told Grandma.

“Maybe you could sponsor a child,” suggested Grandma.

“어쩌면 언젠가는.” 엄마와 아빠가 대답했다.
“저는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지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어쩌면 한 아이를 후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What does that mean?” asked George.

“You could send money to help a child in a poor

country. Your money would help them buy food and

clothes, and go to school.”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지가 물었다.
“너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한 아이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단다. 네 돈은 그들 아이들이 음식과 옷을 사고 학교에 가도록 도울 수도 있단다.” 

Grandma continued, “You could give the money from

your allowance. And I could give the rest. That way, you

would have the brother or sister you always wanted. And

I would have another grandchild.”
할머니는 말을 이으셨다. “너는 네 용돈에서 그 돈을 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나머지를 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너는 네가 늘 원했던 형제나 자매를 가질 수 있단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손주를 가질 수 있고.”

George liked this idea. With Grandma, he wrote a

letter to Sponsor a Child.

조지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와 함께 조지는 ‘아이를 후원하세요’ 에 편지를 썼다.
One day, George got an envelope in the mail. Inside

was a picture of a boy named Niawat who lived in a

country far, far away.

어느 날, 조지는 우편함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머나먼 나라에 사는 니아와트라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This is my brother,” said George, showing the picture

to everyone. George wrote a letter to Niawat and Niawat

wrote back. They were both happy to be brothers in a

special way.
“얘가 내 동생이에요.” 조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 주면서 말했다. 조지는 니아와트에게 편지를 썼고 니아와트는 답장을 했다. 두 아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형제가 될 수 있어서 둘 다 행복했다.
24. It Tastes Like Vinegar
그건 식초 맛이 나
Have you ever tasted vinegar? It is very sour. My dad

loves vinegar. I always wondered, “How could anyone

like something that tastes like that?”

여러분은 식초 맛을 본 적이 있는가? 식초의 맛은 무척 시다. 우리 아빠는 식초를 너무 좋아하신다. 나는 늘 궁금했다. “어떻게 그런 맛이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He puts vinegar on french fries. He even puts it on

noodles! I thought this was gross.

아빠는 감자 튀김에 식초를 치신다. 심지어 라면에도 치신다! 나는 그게 괴상하다고 생각했다.
One day, we had a big family dinner. Many family

members came. I watched my dad prepare his famous

salad dressing that we all love. He mixed olive

oil, garlic, salt, honey and something

from a bottle. That something

was brown. 

어느 날, 우리는 큰 가족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 식구들이 많이 왔다.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샐러드 드레싱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아빠는 올리브유, 마늘, 소금, 꿀과 병에서 나온 무언가를 섞었다. 그 무언가는 갈색이었다.
“What is that?” I asked my dad.

“That is the special part. Brown vinegar!” he said. “Try

it.” I closed my eyes and tasted it. It was very good!

“그게 뭐예요?”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그게 특별한 부분이란다. 갈색 식초!” 아빠가 말씀하셨다. “먹어 보렴.” 나는 눈을 감고 맛을 보았다. 아주 맛이 있었다!

Now, I am a big fan of vinegar. I like lots of brown

vinegar on my french fries.

이제 나는 식초를 무척 좋아한다. 나는 감자 튀김에 갈색 식초를 잔뜩 뿌린다.
What about you? You’ll never know until you try!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먹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25. Feeling Good With Music

음악으로 기분 좋아지기
We all have music we love to listen to. But, we don’t all

like the same music. I like quiet music, but my brother

loves rock and roll. And my dad loves bagpipe music.

우리는 모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한 음악이 좋지만 우리 오빠는 락음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아빠는 백파이프 음악을 좋아하신다.
One day, I was feeling sick so I turned on my favourite

music. Soon, I felt much better.

어느 날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곧 나는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Later, when I told this to my doctor, she said, “Music

is very powerful. It actually helps people feel better.” She

added, “Even people with head injuries find that music

helps them get better, faster.”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음악은 무척 강력하단다. 음악은 실제로 사람들이 훨씬 좋아진 기분이 들게 해 준단다.”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심지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음악이 그들을 더 빨리 낫도록 도와 준다는 것을 알게 되지.”
When I got home afterwards, my brother was listening

to his music. It was very loud, so I asked him to turn it

down. He said, “I don’t feel well and it makes me feel

better.”
나중에 집에 가 보니 오빠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음악은 매우 시끄러워서, 나는 오빠에게 소리를 줄여 달라고 부탁했다. 오빠는 말했다. “나는 몸이 좋지 않은데 음악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Oh no!” I thought. “I hope Dad doesn’t get sick too!”

My poor ears will hurt!
“아 안 돼!” 나는 생각했다. “아빠까지 아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 딱한 귀가 아파질 테니까!
26. The High Jumper
높이 뛰기 선수
Dina is a miracle girl at my school. She always wins

many medals at school sports meets.

디나는 우리 학교의 기적의 소녀입니다. 늘 학교 운동회에서 많은 메달을 땁니다.
This year, she won a gold medal for high jump. She

jumped over 1.40 metres. That is nearly as tall as her!

올해에 디나는 높이 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4미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건 거의 디나의 키에 맞먹는 높이입니다!
The amazing thing is that she just survived a big

earthquake and recovered from it.

놀라운 것은 디나가 바로 얼마 전에 커다란 지진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Two years ago, the earthquake hit her city while she

was sleeping. Her house collapsed and she was buried

alive.

2년 전에 디나가 자고 있을 때 디나가 사는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디나의 집이 무너져서 디나는 산 채로 파묻혔습니다.
When the rescue team found her, she couldn’t move

her legs. The major joints were all broken. She was taken

to a hospital in a helicopter. Doctors immediately operated

to fix her legs and other injuries.

구조팀이 디나를 찾아 냈을 때 디나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큰 관절들이 모조리 부러졌습니다. 디나는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즉각 디나의 다리와 다른 상처들을 고치려고 수술을 했습니다.
People thought she would be disabled forever. But,

she recovered. And now, she walks normally. On top of

that, she is the greatest athlete in the whole school!
사람들은 디나가 영원히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나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나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디나는 온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입니다!
27. How Do Birds Eat?

새들은 어떻게 먹을까?

Little Ann is watching a bird eat. The bird is not chewing.

“I chew my food with my teeth,” she thinks. “Do birds

have teeth?” she wonders.

꼬마 앤은 한 새가 먹는 것을 보고 있다. 새는 씹고 있지 않다. “나는 내 이로 음식을 씹어 먹는데.” 앤은 생각한다. “새들은 이빨이 있을까?” 디나는 궁금해 한다.
No, Ann. Birds do not have teeth.

아니, 앤. 새들은 이빨이 없단다.
Look at the pointed thing on a bird’s head. It’s called

a “beak”. Birds use their beaks to pick up food.

새의 머리에 있는 뾰족한 것을 보렴. 그것은 “부리”라고 한단다. 새들은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집어들지.
Then, they swallow it without chewing. But the food doesn’t

go directly to the stomach. Birds store food in a special place in

 their necks called a “crop”. Birds are the only animals

that have crops.

그 후 새들은 먹이를 씹지 않고 삼킨단다. 그렇지만 먹이는 곧장 위로 가지 않지. 새들은 목에 있는 “모이주머니”라는 특별한 장소에 먹이를 저장한단다. 새들은 모이주머니를 가진 유일한 동물들이야
.
After a while, the food slowly moves down to the bird’s stomach. Inside the stomach, there is a special part called

a “gizzard”. The gizzard is filled with sand and small

stones that break down food into very small pieces.

얼마 후 먹이는 천천히 새의 위로 움직인단다. 위 안에는 ‘모래주머니”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단다. 모래주머니는 음식을 조그만 조각들로 깨뜨리는 모래와 작은 돌들로 채워져 있지. 
Some birds have VERY strong gizzards that can even

break down small pieces of steel! Wow! That is really

strong.

어떤 새들은 심지어 강철조차 조그만 조각들로 깨뜨리는 무척 강력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단다! 우와! 그건 정말로 강력한 거지.
All animals eat. But not all animals need teeth to eat

well. That’s just the way it is in nature. 
모든 동물들은 먹는단다. 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잘 먹기 위해 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야. 그게 자연의 방식이란다.
28. Guess the Holiday!

명절을 알아맞혀 봐!
Can you guess my favourite holiday? Here are some

hints: It happens once a year in the fall, usually onl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여러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절을 알아맞힐 수 있는가? 여기 실마리가 몇 개 있다. 그 휴일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오는데, 보통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쇤다.
We get together with family and close friends to give

thanks for everything we have.

우리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It celebrates a good harvest, hard work, health, family

and friends.

그 명절에는 풍성한 수확과 힘든 노동과 건강, 가족과 친구들을 축하한다.
There is always a huge dinner with lots of good food like turkey, potatoes, gravy, and my favourite, pumpkin pie!
늘 칠면조, 감자, 그레이비,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 파이 같은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차린 거창한 저녁식사가 있다!

On this day, everyone is in a good mood! 

이 날에는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다!
Have you guessed it yet?

여러분은 그 명절이 뭔지 알아맞혔는가?
That’s right—it’s Thanksgiving. And it’s the best holiday to me and my

family. Why? Because it makes everyone stop to think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life. 
그렇다. 그건 추수감사절이다. 그리고 그건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명절이다. 어째서? 왜냐하면 그건 모든 사람이 잠깐 짬을 내어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관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9. A Sudden Danger!

갑작스런 위험!

My sister had a scare at dinner the other day. After eating

her meal, her tongue suddenly swelled up. Dad immediately

took her to see a doctor.

우리 언니는 요전 날 저녁 때 무서운 일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언니의 혀가 부어올랐다. 아빠가 언니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셨다.
The doctor said, “You are allergic to something.”

“What?” my sister was very surprised. “I have never

been allergic to anything.”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뭔가에 알레르기가 있구나.”
“뭐에요?” 언니는 무척 놀랐다. “저는 한 번도 뭔가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The doctor explained. “An allergy happens when your

body overreacts to something. Allergies can be caused

by food, drinks or even air. Sometimes, even a tiny thing

can become a big problem for some people.”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다. “알레르기는 너희의 몸이 무언가에 과잉 반응할 때 일어난단다. 알레르기는 음식, 음료나 심지어 공기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지. 이따금씩 미미한 것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단다.”
The doctor continued, “Allergies can happen at any

age. I have an 88-year-old lady who came to see me

because she developed a new allergy.”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다. “알레르기는 어떤 나이에든 일어날 수 있단다. 88세의 할머니가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겨서 나를 보러 오신 적도 있단다.”
My sister was still puzzled by her new allergy. “How

do I get rid of it?” she asked.

언니는 여전히 새로 생긴 알레르기 때문에 알쏭달쏭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수 있어요?” 언니가 물었다.
“Well, you need to identify the source of the allergy.

Then, like the saying goes, prevention is the best cure.”

said the doctor.
“음, 너는 그 알레르기의 원인을 밝혀야 한단다. 그 후에는 속담대로,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30. Billy’s Blanket

빌리의 담요
Billy had a blue blanket named Blue. Billy dragged Blue

along everywhere he went. Blue got very dirty.

빌리는 블루라는 이름의 파란 담요가 있었다. 빌리는 어디를 가든 블루를 끌고 다녔다. 블루는 무척 더러워졌다.
“I’ll wash Blue and it’ll be nice and clean,” said Billy’s

mother.

“내가 블루를 빨면 예뻐지고 깨끗해질 거야.” 빌리의 엄마가 말씀하셨다. 
“No,” cried Billy.
“아니요.” 빌리가 외쳤다.

“Don’t you want Blue to be nice and clean?” asked

Billy’s father.

“너는 블루가 예뻐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지 않니?” 빌리의 아버지가 물으셨다.
“No,” cried Billy.

“That dirty old thing,” said Billy’s sister. “It’s dirty and

smelly.”

“아니요.” 빌리가 외쳤다.
“그 더러운 낡은 것.” 빌리의 누나가 말했다. “그건 더럽고 냄새가 나.” 

“I don’t know what to do,” said Billy’s mother. “Blue

is dirty and smelly.”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빌리의 어머니가 말했다. “블루는 더럽고 냄새가 나는구나.”
Billy took his nap. He closed his eyes and pulled Blue

over his head. He was nice and warm.

빌리는 낮잠을 잤다. 빌리는 눈을 감고 블루를 머리 위로 덮어썼다. 빌리는 기분이 좋고 따뜻했다.
Billy’s mother had an idea. While Billy slept, she cut

Blue in half. She washed one half. Then she switched

the pieces and washed the other half.
빌리의 엄마는 좋은 생각이 났다. 빌리가 자고 있을 때 블루를 반으로 잘랐다. 엄마는 그 절반을 빨았다. 그러고 나서 두 조각을 서로 바꿔 놓고 나머지 절반을 빨았다.

Now, there are two Blues, but Billy doesn’t know it.
이제는 블루가 두 개 있지만 빌리는 알지 못한다.
31. Monster Dad

괴물 아빠
October 31st of every year is a special day. It is called

Halloween.

매년 10월 31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 날은 핼러윈이라고 한다.
On this night, kids dress up as scary monsters. They

knock on doors and yell, “Trick or treat!” This is a fun

way of saying, “Give us some candy or we will play a

trick on you!”

이 날 밤에, 아이들은 무서운 괴물처럼 옷을 차려 입는다. 아이들은 문간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친다. “장난 아니면 맛있는 것!”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재미있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사탕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장난을 칠 거예요!”
My dad loves Halloween.

우리 아빠는 핼러윈을 너무 좋아하신다.
Sometimes, he dresses up as a scary monster too.

When the doorbell rings, he throws the door open and

yells “AAARRRGGHHHH!”

가끔 아빠도 무서운 괴물로 분장하신다.
초인종이 울리면 아빠는 문을 벌컥 여시고 이렇게 고함을 치신다. “아르르르르!”
This Halloween, my dad got his own special surprise.

The doorbell rang. As usual, he threw the door open and

roared. But guess who was standing there! A little girl.

이번 핼러윈에 아빠는 깜짝 놀랄 일을 겪으셨다. 초인종이 울렸다. 언제나처럼 아빠는 문을 벌컥 열고 고함을 치셨다. 그렇지만 거기 누가 서 있는지 알아맞혀 보시라! 한 어린 여자아이였다.
The little girl was so scared that she burst into tears.
그 어린 여자아이는 너무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This made my dad feel very bad. My mom was mad.

She lifted the little girl onto her knee and gave her an

extra big helping of candy.

아빠는 이 일로 무척 속이 상하셨다. 엄마는 화가 나셨다. 엄마는 그 조그만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특별히 많은 사탕을 주셨다.
Now, my poor Monster Dad has to put away his costume

forever. He’ll just have to think of a new trick for Halloween.

이제 우리 딱한 괴물 아빠는 의상을 영영 치워 버리셨다. 아빠는 핼러윈을 위한 새로운 장난을 생각해 내셔야 할 것이다.
But he had better be careful because Monster Mom

will be watching very closely.
그렇지만 아빠는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왜냐하면 괴물 엄마가 무척 주의 깊게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